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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
는‘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
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
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033-450-1300)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김용구)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
이 될 것”이라며“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
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